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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작가 뤼순은“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지상에는 본래 길이 없었는데 그곳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

면서 곧 길이 되었다.”라고 말합니다. 길이란 이미 정해진 그저 따라 걷기 쉽고 편한 그런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

이기도 하지요. 그러므로 길이란 각자가 매순간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. 아무리 어렵

고 힘든 길도 꾸준히 걷다보면 또 다른 길과 연결되어 새로운 길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. 지금 시작했

던 곳들이 어느새 끝이 되고. 방금 끝이었던 곳들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 길입니다. 길이 끊긴 곳, 갈 데까지 가서 더 이상

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까닭입니다, 세상의 모든 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

다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. 오늘도 당신의 희망을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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